
■ ‘대학구조개혁평가’가대학교육에미친영향에대한 전국대학교수 설문조사결과기자회견예고보도(2017.9.29)

박근혜정부핵심대학정책‘대학구조개혁평

가’가대학교육에미친영향에대한전국대

학교수대상설문조사결과를발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7년 10월 11일(수) 11시 00분,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국 대학교수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시행할 예정임.

▲ 설문조사는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

조합 소속 교수 및 사교육걱정 이메일 서비스를 받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51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정원감

축과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1주기 평가가 끝났으

며, 현재 2018년에 추진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음.

▲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4천명 많은 4만 4천명의 입학정원

을 감축했다고 발표했으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음.

▲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경험한 대학교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 도움 여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가 얼마나 도움 될지에 대한 여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시급한 대학교육 정책

등을 질문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질 개선과 대학서열화를 해소를 위한 방

향과 그 전략을 제안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2017년 10월 11일(수) 11시 00분,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국 교수들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축소와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대학교

육의 질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을 계획

하였으며 1주기 평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정책을 이어받아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계획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모든 대학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위원들이 정성·정량

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등급에 따라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또 퇴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4천명 많은 4만 4천명의 입학정원을 감축

했다고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원을 감축 했더라도 대학교육 질이 개

선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

육부는 1주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에 대해 자세한 언급

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경험한 대학교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1주

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 도움 여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나 도

움 될지에 대한 여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시급한 대학교육 정책 등을 질문 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대학교수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질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안할 것입니다. 대학서열화 해소되고, 대학이 대학다워지지 않고서는

입시와 사교육 고통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대학구조개혁평가가대학교육에미친영향에대한 전국대학교수 설문조사결과기자회견

■ 일 시 : 2017. 10. 11.(수) 오전 11시 0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설문 응답자 :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메일 서비스를 받는 대학교수

□ 설립유형별 : 국공립 128(25.0%) 사립 383(75.0%)

□ 대학유형 : 일반대 458(89.6%) 전문대 36(7.0%) 기타 17(3.3%)

□ 소속교 지역 : 서울 63(12.3%), 경기도 60(11.7%), 강원도 8(1.6%), 충청도 169(33.1%)

전라도 79(15.5%), 경상도 122(23.9%), 제주도 10(2.0%)

□ 보직 여부 : 보직 교수 116(23.1%), 비보직 교수 387(76.9%)

※ 설문 조사 기간 :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2017. 9.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